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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somatotype and the ideal somatotype, WHR(Waist 

to Hip Ratio), WCR(Waist to Chest Ratio), and body cathexis were analysed by using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x
2
 test. Fashion image sought by female collegians was 

surveyed, to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HRs in slim, usual, fat body type were 0.75, 

0.76, and 0.83 and WCRs were 0.77, 0.81, 0.80. The respond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to be overweight recognized themselves to be fatter than their real weigh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bust girth in slim body type, thighs and calves in usual body type, and 

all parts except for foot length, hand length and arm length in fat body type. 60% of the thin 

people considered their body hourglass shape, 30.4% of regular people recognized their body 

triangle type, 43.8% of fat people thought their body was round form. They thought current 

ideal body size was bigger in height and bust girth and smaller in waist girth and hip girth, 

and weight than real body size. Also they responded ideal body shape was an hourglass type 

independent of somatotype. The pursuit of clothing image was that 45.5% of female collegians 

were fashionable and raffine and 10.4% of female collegians was elegant and graceful. Among 

the body area, body parts that may have an effect on body image were body length in 13.1% 

of the respondents, waist girth in 10.7% of the respondents, and hip girth in 10.0%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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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

불어 자의식도 발달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

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체적인 아름

다움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모는 인간관계속에서 첫인상과 같이 개인을 나

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각 개인의 평가

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의 미에 

관한 관심도 및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추이가 건강보다는 아름다운 체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체형이란 되도록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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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으로 인식되어져 있다(Park et al. 1995). 좋은 

외모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체

형은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실제로 체형에 따라 패션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옷을 입더라도 어울리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개

인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Cooper 

& Taylor 1988)으로 개인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

기능, 신체 상태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Fisher & Cleveland 1968)를 말한다. 신체이

미지는 자아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체

적 매력과 관련이 깊고 의복만족도와도 많은 관

련이 있다. 각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즉, 자신이 원하

는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복의 

기본요소인 소재, 색상, 디자인을 이용하여 체형

의 결점을 보완하고 매력을 강조하여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체형은 키와 몸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니다. 키와 체중이 같다 하더라도 신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원형, 타원형 등 각각 모양이 다

르고, 허리가 긴 체형, 다리가 짧은 체형 등 체형

은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체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허리와 엉덩이비율인 WHR(Waist 

to Hip Ratio,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

율, 이하 WHR이라 칭함)을 여성의 매력을 나타

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WHR의 가

장 이상적인 지수는 0.7이라 하였고, 오드리 햅

번, 마릴린 먼로, 소피아 로렌도 모두 0.7에 가까

운 비율을 가졌다고 하였다(Singh 2002). 그러나 

미의 기준은 시대, 인종과 문화 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었는데, WHR이 중국에서는 0.6,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0.8, 0.9를 이상적인 수치라 

하였다(Dixson et al. 2007; Marlowe & Wetsman 

2001).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은 매력적이

고 이상적인 WHR을 만들기 위해 코르셋이나 엉

덩이 패드를 이용하여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

상적인 체형을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최근에 와

서도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

력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WCR은 가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

로 시각적인 체형구분에 있어 상반신의 체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Fink et al. 

2003). 특히 남자들의 상반신 시각적 실루엣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슴의 크

기와 허리둘레의 비율은 여성의 매력정도를 나타

내는 지수이다(Furnham et al. 1998; Singh & 

Young 1995)라고 하여 WCR이 여성의 체형을 판

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신체이미지와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Ha et al. 2005; Ryou & Kim 

2008; Shin & Choi 2008),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연구(Hong 2005; Kim & Lee 2001; 

Lee 2008), 광고나 패션잡지 등 TV, 미디어에 나

타난 신체이미지 분석(Kwon 2003; Kwon 2006; 

Lee 2008)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신의 

부위별 신체치수에 대한 만족도 및 이상체형에 

관해서는 분석되어 있으나 WHR과 같은 지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한 

패션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여대

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체형을 WHR과 

WCR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 대상자의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신 있

고 이상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2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17일~18일이며, 

직접조사 및 인터넷 메일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00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미미한 것을 제외한 172부를 본 연

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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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설문

지의 구성은 신체만족도, 신체의 비만과 수척에 

대한 인식도, 이상신체상과 추구하는 이미지, 인

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체만

족도 항목에서는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와 불만인 신체부위를 조사하였고, 인체의 실루

엣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위를 파악하였다. 신체

의 비만과 수척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자신

의 체형이 마르거나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치

수를 답하게 하였다. 추구하는 신체상과 이미지 

항목에서는 선호하는 신체상과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를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Lee와 Park(2008)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

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WIN 12를 이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다. 

체형별 신체만족도 및 불만 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x²검정을 하였고, 신체사이즈에 

대한 자료를 기초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으며, t-test를 통해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22.7세이고, 키는 162.6cm, 몸무게 

51.0kg이었다. 

체형분류는 Rohrer’s Index, Broca Index, BMI 

(Body Mass Index)를 이용하였고, 신체지수 판정

기준은 Lee 등(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분류하

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랐다’ 고 답한 사람

은 52명(30.2%)이었고, Rohrer’s Index는 105.5로 

많이 마른 체형으로 분류되고, Broca Index는 

80.9로 마른 체형 범위에 속했으나, BMI는 평균 

17.3으로 약간 마름에서 보통 체형으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이라고 답한 사람은 64명(37.2%)이었

으며 Rohrer’s Index는 119.5로 마른 체형으로 분

류되었고, Broca Index는 91.3으로 보통 체형에 

속하는 값이었으며, BMI는 19.4로 약간 마른 체

형으로 분류되었다. 본인이 ‘뚱뚱하다’ 라고 답한 

사람은 56명(32.6%)이었고, 모두 보통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체형분류의 방법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을 뚱뚱한 체형이

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의 체형

분류법에서 보통 체형으로 나타나, 자신을 실제

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lim body 

type

(n=52) 

Usual body 

type 

(n=64) 

Fat body 

type

(n=56)

Height(cm) 163.9±4.90 162.6 ± 4.70　161.4 ±  3.4　

Weight(kg) 46.5±4.20  51.3 ± 5.10 56.5 ±  8.1

Rohrer’s 

index
105.5±5.30 119.5 ±11.20 134.8 ± 16.6

Broca index 80.9±3.90  91.3 ± 8.10 102.5 ± 12.8

BMI 17.3±0.80  19.4 ± 1.70 21.7 ±  2.8

WHR 0.75±0.09  0.76± 0.09 0.83± 0.14

WCR 0.77±0.05  0.81± 0.06 0.80± 0.04

Rohrer’s Index = 10
7
 ㆍ W/H

3

Broca Index = 10
2
 ㆍW/{(0.9 ㆍ (H - 100)}

Body Mass Index = W/(H/100)
2

WHR= Waist/Hip Ratio

WCR= Waist/Chest Ratio

Table 1. Mean±SD for body index by body type of

subjects 0

WHR은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각각 

0.75, 0.76이고, 뚱뚱한 체형의 경우에는 0.83으로 

다른 체형과 차이를 보였다. WHR이 클수록 허

리가 잘록하지 않고 밋밋한 체형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WCR은 마른 체형은 0.77, 보통 체형은 

0.81, 뚱뚱한 체형은 0.80으로 보통 체형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WHR과 WCR로 신체이미지를 

유추해 보면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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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body type　

(n=52)

Usual body type

(n=64)

Fat body type

(n=56)
F value

Bust circumference 2.1±1.0 2.5±1.0 2.3±0.9 1.4

Waist circumference 3.7±0.8 2.3±1.1 1.5±0.7  17.6 ***

Hip circumference 2.5±1.1 2.2±1.1 1.5±0.8 3.6 *

Shoulder width 3.2±0.9 2.8±1.2 2.3±1.2 2.7

Head size 3.4±1.5 2.7±1.1 2.5±1.3 2.6

Neck length 3.4±1.5 3.2±0.9 2.1±1.0  8.0 **

Neck thickness 3.9±1.2 3.3±0.9 1.9±0.9 18.4 ***

Upper arm circumference 3.9±1.2 2.4±1.0 1.4±0.7 23.4 ***

Forearm circumference 4.2±0.9 2.8±1.1 2.1±1.3 15.4 ***

Hand size 3.3±1.3 3.2±1.2 3.3±1.3 0.1

Wrist circumference 3.9±1.1 3.5±1.2 2.9±1.5 3.1 *

Thigh circumference 3.3±1.3 1.9±1.1 1.3±0.8 16.4 ***

Calf circumference 3.4±1.4 2.0±1.1 1.5±1.1 12.8 ***

Foot size 3.3±1.3 3.2±1.3 3.4±1.4 0.2

Ankle circumference 3.9±1.4 3.1±1.0 2.8±1.5 4.7 *

Arm length 3.6±1.4 3.3±1.0 3.2±1.3 0.7

Leg length 3.2±1.6 2.5±1.2 1.9±1.4 3.8 *

Trunk circumference 3.7±1.0 2.6±1.0 1.8±1.2 13.0 ***

Height 2.4±1.5 2.6±1.3 2.3±1.3 0.4

Weight 3.7±1.1 2.2±1.2 1.3±1.0 17.4 ***

*p≤.05, **p≤.01, ***p≤.001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parts of the body of subject (Mean±SD)

WHR보다 WCR이 크고 즉, 가슴둘레보다 엉덩이

둘레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뚱뚱

한 체형의 경우는 WHR이 WCR보다 더 크며 이

것은 가슴둘레보다 엉덩이둘레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볼 때 보통 체형이라고 답한 사

람은 역삼각형 신체이미지를, 뚱뚱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는 삼각형 신체이미지의 경향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말랐다고 답한 사람은 

WCR과 WHR이 비슷하여 직사각형 신체이미지

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는 Rohrer’s Index나 Broca Index, BMI의 결과로

는 마르거나 보통 체형에 속하지만 인체의 굴곡

지수라 할 수 있는 WCR과 WHR에 따라 마르거

나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로부터 20대 여성은 본인이 보통 체형이라 할지

라도 인체의 굴곡도 즉, 허리가 잘록하지 않으면 

뚱뚱하다고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체만족도

설문을 통해 5점 척도(1=매우불만, 5=매우만

족)로 측정한 신체 각 부위의 신체 만족도의 평

균, 표준편차 ANOVA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마른체형(2.1~4.2)이 보통체형(1.9~3.3)이나 뚱

뚱한 체형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

는 사회적으로 이상체형이 슬림형(Nam & Lee 

2001)이며 이에 부합하는 마른체형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마른체

형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2점 이하로 불만을 갖는 

부위는 없었고, 보통체형에서는 넓적다리둘레

(1.9)였으며, 뚱뚱한 체형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인체부위는 허리둘레(1.5), 엉덩이둘레(1.5), 목두

께(1.9), 윗팔둘레(1.4), 넓적다리 둘레(1.3), 장딴



여대생의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연구  225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F value

Whole body 1.3±0.6 3.2±0.5 4.4±0.5 123.5***

Upper half of 

the body
1.5±0.6 3.2±0.7 4.3±0.7  65.0***

Lower half of 

the body
1.8±0.9 3.7±0.8 4.5±0.7  52.0***

***p≤.001

Table 3. Degree of slim and fat recognition for the 

parts of the body 

Upper 

half of 

the body

Lower 

half of 

the body

T value

Slim body type 1.5±0.6 1.8±0.9 2.54*

Usual body type 3.2±0.7 3.7±0.8 3.12*

Fat body type 4.3±0.7 4.5±0.7 1.42 

Table 4. Comparison of degree of slim and fat 

recognition between upper half body and

lower half of the body

지 둘레(1.5), 다리길이(1.9), 몸통둘레(1.8), 체중

(1.3)으로 불만족부위가 9항목으로 다른 체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체형에 따라 불

만족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목도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만족도가 3점이상(보통이

상)인 항목은 마른체형에서는 허리둘레, 어깨너

비, 머리크기, 목길이 목두께, 윗팔둘레, 아래팔둘

레, 손크기, 손목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발크기, 발목둘레, 팔길이, 몸통두께, 체중 등 16

항목이었다. 보통체형에서는 목길이, 목두께, 손

크기, 손목둘레, 장딴지둘레, 발크기, 발목둘레로 

6항목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뚱

둥한 체형에서는 손크기, 발크기, 팔길이 3항목만

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본인이 뚱뚱

하다고 인지하는 여성은 비만과 상대적으로 비교

적 관련이 적은 항목인 크기나 길이 항목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체형간 만족도의 차이가 컸던 항목(p<.001)

은 허리둘레, 목두께, 윗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장

딴지둘레, 몸통둘레, 체중이었다. 이는 Choi(2008)

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체형에 대한 선호

도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너비는 더 좁고 가는 체

형을 원하며, 둘레항목과 두께항목에 있어서 적

은 치수를 선호한다고 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체형간 차이가 없는 

부위는 가슴둘레, 어깨너비, 머리크기, 손크기, 발

크기, 팔길이, 신장 등 6항목으로 가슴둘레를 제

외하고 너비나 크기 항목으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사이즈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위임을 알 

수 있다. 

3. 신체 비만과 수척의 인식도와 이상체형

인체부위별 수척ㆍ비만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을 5점척도(1=말랐

다, 5=뚱뚱하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수척과 비

만 인지도는 전신, 상반신, 하반신 모두에서 체형

별 차이가 컸다. 신체의 여러 항목 중 마른 체형

일수록 전신, 상반신, 하반신 모든 항목에서 말랐

다(1)에 가까운 값을 보였고, 뚱뚱하다고 답한 응

답자일수록 뚱뚱하다(5)에 가까웠다.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한 수척과 비만 인지도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세 가지 체형 

모두 하체를 더 뚱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마른 체형과 보통체형에서는 차이가 분명하였다. 

즉 마른 체형과 보통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

들은 자신의 상체를 좀 더 빈약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able 1에서의 WCR과 WHR

을 살펴보면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은 가슴둘레

가 엉덩이둘레보다 커서 상반신이 더 컸으나 오

히려 하반신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실제체형에서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 

하더라도 가슴을 강조하는 옷차림과 같은 사회

적인 트렌드로 인해 여대생들 자신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

각된다. 반면 뚱뚱한 체형은 엉덩이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크게 나타나 하반신이 더 컸음에도 불

구하고 상ㆍ하반신 모두 뚱뚱하게 느꼈다. 

Table 5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인지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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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Total

Hourglass 

shape 
59.6 26.5 25.0 31.0 

Rectangular 

shape 
21.2 18.8 12.5 18.0 

Triangle shape - 29.7 12.5 23.0 

Inverted 

triangle 

shape

19.2  4.7  7.1  7.0 

Circle shape - 20.3 42.9 21.0 

Table 5. Degree of the recognition for their body

shape(%)

Body parts　 Ideal size Real size t-value

Height 166.8±3.10 162.6±04.60 9.8***

Bust girth 86.8±5.30 84.0±07.10 3.2***

Waist girth 63.0±4.50 66.1±08.30 -3.2***

Hip circumference 84.3±9.10 87.2±09.40 -2.5*

Weight 48.9±3.60 51.0±06.10 -3.6***

Rohrer's index 105.9±7.30 118.7±13.80 -8.7***

Broca index 81.7±5.50 90.7±10.20 -8.2***

BMI 17.6±1.20 19.3±02.10 -7.4***

WHR 0.76±0.1 0.78±00.11 -1.3

WCR 0.73±0.05 0.80±00.06 -8.5***

*p≤.05, **p≤.01, ***p≤.001

Table 6. Comparison between real size and ideal size of female collegians (Mean±SD)

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체형에 관한 분류는 

Rasband(1994)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른 

체형의 경우는 59.2%정도가 자신을 모래시계형 

신체이미지로 인지하고 있었고, 보통 체형의 경

우 29.7%가 삼각형 신체이미지라고 답하였다. 뚱

뚱한 체형의 경우는 42.9%가 자신을 원형의 신

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서의 WCR과 WHR로 비교할 때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2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위인 넓적다리둘레와 장딴지둘레가 

하체라는 것과 관련해 볼 때 뚱뚱하게 생각할수

록 하체둘레가 크다고 인지하였다. 

응답자들이 바라는 이상치수와 자신의 실제치

수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자 대학생은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몸무게의 5가지 항목에서 모두 자신의 실

제체형과 이상체형 간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키, 허리둘레, 몸무게 항목에서 더

욱 큰 차이를 느끼고 있었는데, 키의 경우 실제 

평균 신장은 162.6cm이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166.8cm로 평균 4.1cm가 차이가 있었다. 

가슴둘레의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이상

치수가 평균 2.8cm 더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의 이상치수는 각각 평균 3.1cm, 

2.9cm가 자신의 실제사이즈보다 작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몸무게는 평균 51.0kg이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는 49.0kg이라고 생

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키와 가슴둘레

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큰 것을 이상적으로 생

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에서는 치수가 작아지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정

재은과 남윤자(1999)의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의 연구와 최미성(2008)의 남녀대학생

의 체형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자신의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Rohrer’s Index, 

Broca Index, BMI 지수는 유의차가 있었다. 또 본 

연구대상자는 평균적으로 약간 마르거나 보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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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Total

Fashionable and chic image 44.2 44.4 51.1 45.5

Elegant image 11.6 10.1  8.9 10.1

Comfortable and active image 25.6 29.3 26.7 28.3

Cute image 18.6 16.2 13.3 16.1

* p<.05

Table 7. Pursuing clothing image for street wear(%)

체형이지만 좀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R은 이상치수와 실제

치수와의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R과는 달리 WCR에는 유의차가 있었는데, 

실제 WCR은 0.80이지만 이상치수에서 나타나는 

WCR은 0.73으로 나타났다. WHR과 WCR의 값을 

보면, 실제 신체이미지는 가슴둘레보다 엉덩이둘

레가 큰 삼각형이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

체이미지는 가슴둘레가 크고, 허리둘레가 작으며, 

엉덩이도 작은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실제치수와는 다

르게 허리는 줄어들고, 가슴은 크며, 엉덩이는 작

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Rasband(1994)는 인

체 각 부위의 비율 및 체중이 집중되어 있는 부

위에 따라 정면체형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분류하

였는데, WHR과 WCR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의 

이상체형은 모래시계형 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172명중 116명은 엉덩이둘

레보다는 가슴둘레가 큰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체형분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체형과 추구 이미지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를 선행

연구(Lee & Park 2008; Row & Park 2008)를 바탕

으로 분류하였다. 크게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

미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로 분

류하였고, 각각의 이미지에는 4가지 항목의 세부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

미지’에는 패셔너블, 독특한, 세련된, 날씬한, ‘우

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우아한, 품위 있는, 

고급스러운, 지적인,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는 편안한, 실용적인 활동적인, 단순한, 마지막으

로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에는 스포티한, 여성스

러운, 귀여운,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포함시켰다. 

체형에 따라 추구하는 의복이미지에 대한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

지는 체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뚱뚱한 체형이 

51.1%로 가장 많았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는 체형별 차이가 없이 25.6~29.3%가 추구하고 

있었다.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는 체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마른체형을 가진 여대생들이 18.6%로 

가장 많이 추구하였으며, 다음이 보통체형이었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적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10.1%로 가

장 낮았다. 의복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30~60대의 중ㆍ노년층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는 우아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라 하였

고(Kim 2003),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이미지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눈에 띄는, 섹시한, 유행성 

이미지의 순이라 하였다(Hwang 1998). 또한 남녀

공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추구이미지를 조

사한 연구에서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

지 순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ung 

2001). 선행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 여

성일수록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

며, 중년으로 갈수록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활동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시기로 체

형에 관계없이 우아한 이미지보다는 패셔너블하

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장 많이 추구하였고, 편안

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보통체형이 가장 선호하

였으며,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는 마른 체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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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Bust girth 12.2 8.5 12.5

Waist girth 7.3 11.4 10.4

Hip circumference 9.8 10.0 10.4

Shoulder width 4.9 9.5 10.4

Head size 9.8 8.5 12.5

Neck length 2.4 2.5 2.1

Neck thickness - 1.0 - 

Upper arm girth 2.4 3.0 8.3

Thigh girth 2.4 11.4 4.2

Calf girth 7.3 6.5 2.1

Ankle girth - 0.5 - 

Arm length 2.4 1.5 - 

Leg length 22.0 11.9 10.4

Trunk length 7.3 7.5 10.4

Height 4.9 4.5 2.1

Weight 4.9 2.0 4.2

Table 8. Impact of body parts on body types decision(%)

장 선호하였다.

체형결정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위에 관한 사

항은 Table 8과 같다. 체형이미지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다리길이라고 답한 사

람이 13.1%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 10.7%, 엉

덩이둘레 10.0%라고 답하였다. 그 외 가슴둘레, 

머리크기, 어깨너비라고 응답한 경우도 9~10% 

정도였다. 마른 체형의 경우 다리길이가 22.0%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

슴둘레가 12.2%, 엉덩이둘레와 머리크기가 9.8%

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의 경우 다리길이가 11.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와 넓적다리 

둘레가 11.4%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뚱뚱한 체형

의 경우 가슴둘레와 머리크기가 12.5%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18~29세 미혼여성의 측면전신체형 분류(Kwon 

1997)에 의하면 사진 계측치 인자분석결과 측면

에서 본 체형을 나타내는 인자로 목뒤점 높이, 

뒤허리 높이, 앞허리점 높이 등 대부분 높이항목

에 적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Choi와 Do(2008)도 

20~3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중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키보다 엉덩이높이, 샅높

이라 하였다. 둘레, 너비, 두께에 관련된 항목은 

너비나 두께보다는 둘레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체형이미지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리길이,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라고 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여성의 아름다운 체형기준인 등신 비율은 키

에 대한 머리 길이 및 다리길이의 비율이다. 가

장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비율로 알려진 8등신은 

얼굴크기가 1/8(12.5%), 다리길이가 키의 4/8(50%)

인 체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등신지수를 결정짓

는 다리길이와 머리크기가 신체이미지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목두께와 발목둘레는 체형이미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체형에 따른 유의차

는 없었다.

Table 9는 자신의 의복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받는 것을 체형별로 알아본 것이다. 보통

체형의 경우에는 38.2%가 TV, 드라마, 영화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체

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이나 본인의 생각이 

53.3%로 가장 많았고, 뚱뚱한 체형도 37.5%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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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체형이나 본인의 주관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의 경우는 대중매체에 많

은 영향을 받고, 마른 체형이나 뚱뚱한 체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의복

이미지를 만들어 그 틀 속에서만 의복을 선택하

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는 볼 때는 TV,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

체가 35.4%로 가장 높고, 자신의 체형이나 주관

은 28.3%였다.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Mass media-tv, radio 

and screen
22.2 38.2 30.4

Her body type and her 

preference
53.3 29.9 34.4

Fashion trend 20.7 25.7 26.3

Others 3.8 6.2 8.9

Table 9. Factors effecting on the clothing image(%)

이상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과 그

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한 결

과 19.8%가 ‘이효리’, 13.2%가 ‘전지현’이라고 하

였다. 이유로는 ‘이효리’의 경우 적당한 근육으로 

탄력 있어 보이는 모래시계형의 신체상이라 하였

고, ‘전지현’의 경우에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다

리길이가 길어 비율이 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의복이미지

에 많은 영향을 받는 TV, 드라마, 영화 등의 대

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연예인들 중 ‘이효리’, ‘전

지현’의 신체상을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는 신체

상이 모래시계형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사이즈를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크게,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게 생각하

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여대생의 WHR, WCR을 분석하였으며,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

하는 패션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

대로 여대생이 자신에 맞는 이미지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2.7세이고, 키는 

162.6cm, 몸무게 51.0kg이었다. WHR은 마른 체

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각각 0.75, 0.76이며, 뚱뚱

한 체형은 0.83이었다. WCR은 마른체형은 0.77, 

보통체형은 0.81, 뚱뚱한 체형은 0.80이었다. 자신

을 뚱뚱한 체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2. 체형별 불만족부위는 마른 체형의 경우 가

장 불만족하는 부위는 가슴둘레로 나타났다. 보

통 체형의 경우 넓적다리와 장딴지, 그리고 뚱뚱

한 체형은 발크기, 손크기, 팔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3. 신체상에 대한 인지도는 마른 체형의 경우, 

60%정도가 자신을 모래시계형 신체상으로 인지

하고 있었고, 보통 체형의 경우 30.4%가 삼각형 

신체상으로 답하였다. 뚱뚱한 체형의 경우는 

43.8%가 자신을 원형의 신체상으로 인지하고 있

었다.

4. 이상치수와 자신의 실제치수를 비교한 결

과,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큰 것

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은 값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체형에 관계없이 20

대 여성들은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45.5%로 가장 많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

지’는 10.4%로 가장 낮았다. 

6. 체형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다

리길이가 13.1%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 10.7%, 

엉덩이 둘레 10.0%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여성들이 추구하는 체형은 단순히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보다는 허리가 잘록한 모

래시계형 체형을, 선호하는 패션이미지는 패셔너

블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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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되는 신체사이즈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타 지역이나 다른 연령에 적용하

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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